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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 올 하반기 중으로 ‘경남문화재단’이 설립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도내 문화예술활동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경

남문화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곧 각계인사로 구성된 발기인을 구성,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한

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것은 문화행정의 전문성과 문화예술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하고 문화예술지원의 자율성 

및 체계적인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경남도는 우선 문화예술진흥기금 103억원을 재단 자본금으로 전환하고 운영자금을 포함해 

매년 일반회계에서 20억원 이상을 출연해 오는 2015년까지 자본금을 300억원으로 늘린 후 2025년까지 총 1000억원

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단 출범 초기에는 관·민이 함께 운영하지만 자본금이 늘고 체계가 잡히면 민간이 운영하는 형

태로 전환될 것이라고 한다. 경남도는 설립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사전 여론 형성을 위해 오는 14일 경남무역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지역 문화재단은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 서울시에 이미 설립돼 있고 부산시와 대구시도 설립 추진 중이다. 따라서 이

미 설립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꼼꼼히 챙겨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재단 운영이 되지 않도록 사전 철

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문화재단은 자발적인 참여와 탄력적인 인력운용, 전문인력의 네트워크화가 필수적이다. 이미 

많은 공기업들의 운영형태에서 보아 왔듯이 퇴직공무원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또다른 형태의 세금만 축내는 공기업처

럼 변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남은 높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문화환경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기업의 문화·

예술 후원활동도 미미한 실정이다. 경남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메세나(기업의 문화지원) 활동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

로 보인다. 앞으로 설립될 경남문화재단은 우리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문화단체를 지원하며 지역문화

예술을 이끌어가는 중심 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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